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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
두텁게”…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」 출범

- 국민권익위,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
-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,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
【관련 국정과제】 16.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오늘(4일) 정부

서울청사에서 ‘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’ 출범을 위한 보호심의위원 

위촉식과 제1차 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
□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정과제 ‘16. 국민

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’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

은 보호사건 등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자 보

호 결정 과정의 객관성·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민관 자문위원

회이다.

□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·학

계·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8

명으로 구성되며, 오늘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의 위촉장 수여

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2년간 보호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

된다.

   위촉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

최되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상 법적 



쟁점,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

의견을 청취한다.

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“부패·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

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,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

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

의 책무”라고 밝혔다.

   이어서, “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신고자 보호심의

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

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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